
건설이슈포커스

시대별 건설기업의 경영 실패 특성 분석

2013. 10

권오현․윤영선

￭ 서론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4

￭ 기업 실패에 관한 예비적 고찰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6

￭ 시대별 환경 변화와 건설기업의 부침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1

￭ 시대별 건설기업 경영 실패 특성과 주요 원인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7

￭ 시사점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1

한국건설산업연구원

Construction &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

CERIK 건설이슈포커스
•

시대별 건설기업의 경영 실패 특성 분석․3

요 약

▶ 지난 50년간 30대 건설업체의 70%에 해당하는 21개 업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짐.

-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업체는 9개사, 그중 30위권을 유지한 업체는 4개사에 불과

-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등 경영권 변동을 겪지 않은 업체는 2개사

- 경영권 변동은 석유 파동, 외환위기,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적 격변기에 약 60%가 집중

▶ 건설기업들의 경영 환경은 국민경제 발전에 따라 급변했고, 기업 실패 요인 역시

시대에 따라 달라져 왔음.

- 건설시장 규모가 작고, 발주자 및 시장 조정자로서의 정부 역할이 컸던 1960∼70년대에는

정부 규제 및 제도적 요인이 부각되었음.

- 1980년대에는 해외시장에서 경험 부족으로 진출국의 정치⋅경제적 리스크의 고려 미흡, 클

레임 처리 등 공사관리 측면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위기에 직면한 경우가 많음.

-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에서는 일시적 유동성 부족 등을 겪은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경제적

타격이 집중되었음.

- 2000년대 이후에는, PF 방식으로 자금 조달에 주력해 온 중견 기업들이 침체 국면에서 대

거 위기에 직면하였음.

▶ 기업의 실패는 단일 요인보다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경

우가 대부분이며, 시대적 여건이 변하더라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.

- 경영자의 실책 : 미래 상황에 대한 판단 착오, 경영자의 자질과 경영 능력 부족, 과도한 욕

심, 통찰력 부족, 지배 구조의 문제 등

- 부적절한 전략 : 무리한 사업 다각화, 과도한 타인 자본에 대한 의존, 리스크 관리 시스템

부실, 사업 구조의 급격한 변화 등

- 불운 : 예기치 못한 경제 위기 등의 도래, 대형 사고의 발생, 정치권과의 갈등 등

▶ 건설기업의 경영 실패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음.

- 경영자는 거시적 관점에서 경기 변동 상황에 대해 항상 주목하고, 대응책을 강구해야 함.

- 과거 성과로부터 오는 자만심이 최대의 실패 요인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.

- 경영자는 독단에 빠지기 쉬우며, 따라서 조직 내부에 이를 지적해줄 수 있는 장치 필요

- 동시 다발적으로 사업 분야를 성급하게 확대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함.

- 부채를 줄이고, 재무 관리를 보수적으로 하는 것이 기업 존속의 첩경

- 도덕적 해이를 경계하고 모든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자세 필요


